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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사람 선교한다고 외국 나갈 것 없습니다. 여기서 하면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습니다. 한국으로 외국 사람

들이 수 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 그 나라 갈 것 없이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전도 하면 됩니다. 

교회 인원이 매년 똑 같으면 안 됩니다.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. 내가 여기 와서 목사들을 만났는데 몇 년 되

었어도 인원이 늘지 않아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. 5년 목회 했는데 교회 인원이 10명이라

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목회는 목사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소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. 

전도도 열심히 하고 회원들 살피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. 자동차가 있는데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습

니다. 같은 차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. 작은 차는 큰 차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. 완전히 뜯어 고치

던지 구조를 달리 해야 합니다. 교역자들이 말씀을 읽고 신입생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를 시켜주어야 합니다. 

이해 못한 사람은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. 

나는 다른 곳에서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보면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. 텔레비전 보면 채널마다 다른 

것을 하는 것처럼 내 설교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완전히 다릅니다.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

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. 

처음에는 다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괜찮은 애들은 쪼개서 해주면 좋습니다. 양이 다르고 사슴이 다르고 또 뛰

는 것도 다 다르니까 빠르게 뛰는 자들은 빠른 교회로 내보내주고 자꾸 쪼개서 거기에 맞게 해주면 좋습니다. 

매일 똑같이 지도하면 뛰는 놈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. 뛰는 놈은 뛸 수 있게 해주고 걷는 놈은 걷기를 시키

고 그래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. 

주일 수요 말씀 안에서 하고 그 외에는 옛날에 꾸준히 다 배웠던 30개론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. 어떤 근본

을 막 주장하지 말고 알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. 예수님이 오신지 아무도 알 수 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

계속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? 계속 2000년 동안 영으로 나타나서 그때 강림한 것이라고. 그 방식대로 예수

님을 맞았다고 했습니다.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앞으로 못 갑니다. 1차로 맞이한 것입니

다. 그리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. 교역자들이 내가 산에서 만날 배웠다고 말을 하지만 근본을 모르

고 있습니다. 

나는 나가면 하루에 교회 몇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

이 섭리사도 하나님이 목회한다고 해서 지금은 좋은 사람들로 다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전부 뽑아서 교육시켜 

바로 목회 내보내려고 합니다. 

서운함을 타면 안 됩니다.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. 그런 애들을 데리고는 섭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역사를 

펼 수 없습니다. 이번에도 서운함 탔던 애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. 

서운함을 타는 애들은 잘 지도해주고 계속 놔두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교역자들이 피곤합니다. 

버릇 고치는 방법도 다 말씀으로 나갔습니다. 안 고치면 자기가 손해입니다. 그대로는 하늘나라 못 간다고 매

일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? 하늘나라는 너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까워서 안 주십니다. 어

마어마하게 상상을 못하게 만들어 놨기에 아까워서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. 

교역자들이 교회 전체를 보면서 대해줘야지 ‘오냐, 오냐’ 하면 안 됩니다. 애들이 어린애가 아닙니다. 교역자들

이 능력 받아서 팍팍 다뤄나가야 합니다. 서운함 탈것이 뭐가 있습니까? 감사해야 합니다. 서운함 타서 ‘나 이

제 안 나온다’ 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런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. 내가 버릇 얘

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? 버릇 못 고치면 안 됩니다. 버릇이 습관이 되면 못 고칩니다. 



관악대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닦은 만큼 전도를 안 합니다.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. 하늘나라

에 가면 전도 하나로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하늘 나라가서는 ‘아 내가 왜 그것만 했나?’ 

해집니다.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. 이 공적이 큰 것입니다. 오래된 사람도 살펴줘야 합니

다. 올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으면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. 교회 인원도 그렇고 모든 부서도 다 그

렇습니다. 


